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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신부  626-215-7224 

전교수녀  213-804-9151 

평협회장  323-200-4653 

연령회장  310-749-8942 

사 무 실  310-326-4350 

주일미사 

주일전날저녁 오후 7시 

평일미사 

월,화 미사없음 

아침미사 오전 7시 30분 수 오후 7시 30분 

가족미사  오전 9시 30분 목,금 오전 9시 30분 

교중미사 오전 11시 신심미사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평일ㆍ토요일 미사 30분 전 

  

1. 성 김대건 안드레아 

    Kim Taegon Andreas,  

    Priest (1821 - 1846) 

 

   김대건은 1821년 충청도  

솔뫼에서 천주교 신자 김제준 

이냐시오와 고 우르술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굳센 

성격과 진실한 신심을 보고 

1836년 나 베드로(모방) 신부는 그를 신학생으로 뽑아 마카

오로 유학 보냈다. 그는 6년 동안 신학공부를 하고 1845년  

8월 페레올 주교에게서 사제품을 받아 한국인 최초의 신부

가 되었다.  

   고국에 돌아온 김 신부는 서울과 용인 지방에서 사목활동

을 시작하였으나, 1846년 음력 4월 주교의 명에 따라, 선교

사들의 편지를 중국 배에 전하고 선교사들의 입국로를 개척

하기 위하여, 황해도 지방으로 가게 되었다. 김 신부는 편지

를 중국 배에 전하고 돌아오는 도중 순위도에서 관헌에게 

체포되어 서울 좌포도청으로 이송되었다. 취조 중, 김 신부

의 넓은 식견과 당당한 태도에 대관들은 그를 죽이기에는 

국가적으로도 아깝다고 생각하였으나 후환을 입을 것이라

는 영의정 권돈인의 주장대로 결국은 사형을 선고하였다.  

   김 신부의 처형은 1846년 9월 16일 새남터에서 군문효수

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김 신부는 망나니들에게 ‘천주

교인이 되어 내가 있을 곳에 오도록 하라.’는 말을 남기고 태

연하게 칼을 받았다. 이 때 그의 나이 26세, 그의 목이 떨어

지자 형장에는 큰 뇌성과 함께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고 

전해진다.      

103위 순교 성인 

화답송  Responsorial Psalm   

 

◎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시편 78, 1-2. 34-35. 36-37. 38) 

 

○ 내 백성아,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내 입이 하는 말에 귀를 기 

    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 격언을, 예로부터 내려오는 금언을  

    말하리라. ◎ 

○ 죽이시던 그때서야 그들은 하느님을 찾고, 그분께 다시 돌아 

    와, 하느님이 그들의 바위이심을 기억하였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 

○ 그 입으로 그분을 속이고, 혀로는 그분께 거짓말을 하였네.  

    그분께 마음을 굳건히 두지 않고, 그분 계약에 충실하지 않았 

    네. ◎ 

○ 그분은 자비로우시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 

    셨네. 당신 분노를 거듭 돌이키시고, 결코 진노를 터뜨리지 않 

    으셨네. ◎ 

사무실 업무시간 

월,화,토 휴무 

수,목,금 8:30am - 12:30pm 

주일 8:30am - 12:30pm 

(다해) 성 십자가 현양 축일 입당 : 122     파견 : 490 

◎ Do not forget the works of the Lord!   
                                              (Psalm 78:1-2, 34-35, 36-37, 38) 

○ Hearken, my people, to my teaching; incline your ears to  

    the words of my mouth. I will open my mouth in a para- 

    ble, I will utter mysteries from of old. ◎ 

○ While he slew them they sought him and inquired after 

    God again, Remembering that God was their rock and the 

    Most High God, their redeemer. ◎ 

○ But they flattered him with their mouths and lied to him 

    with their tongues, Though their hearts were not stead- 

    fast toward him, nor were they faithful to his covenant. ◎ 

○ But he, being merciful, forgave their sin and destroyed  

    them not; Often he turned back his anger and let none of 

    his wrath be roused. ◎ 



 

본당 소식 

▶ 2차 헌금 안내  

   이번주일(9월 14일) 미사 중 2차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은 ‘Black & Indian Missions”를 위해 사용되며 

   LA 교구를 통해 전달됩니다.  

   

▶ 안나회 모임 

   일시 : 9월 14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소회의실 

 

▶ 103위 한국 순교성인 대축일 미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미사 

   일시 : 9월 20일(토), 오전 9시 30분 

 

▶ 9월 영화관람 

   9월 영화관람행사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 옆 테이블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식사가 제공됩니다.  

   일시 : 9월 26일(금), 오후 6시 30분 

   장소 : 미디어실(강당) 

   영화 : 인생은 아름다워 (Life is Beautiful) 

   신청마감 : 9월 21일(주일) 

   문의 : 축제·행사부장 이태환 이냐시오  ☎ 971-325-7517 

 

    

  

      

 

 

 

 

    

     

      

      

      

 

 

 

 

  

우리들의 정성 

▶ 2025년 희년(Jubilee) 캠페인 

   1) 미사시간 10분 전 도착하기 

   2) 성당 안에서 침묵하기 

   3) 단정한 복장으로 미사참례하기 

 

▶ 예비자 교리안내 

   대상 : 예비신자 

   세례식 : 2026년 4월 4일(토)  

   교리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문의 : 전교수녀  ☎ 213-804-9151 

 

▶ 34회 남가주 성령쇄신대회 

   일시 : 10월 18일(토),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 

   장소 :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 

   강사 : 최성영 요셉 신부, 김민석 안젤로 신부 

            박찬희 다니엘 신부, 김대선 바오로 신부 

   입장티켓 : $20 (본당 사무실에 비치) 

   도시락($15)은 신청자에 한해 제공됩니다. 

   티켓 구입시 주문 가능합니다. 

   문의 : 성령기도회장 이인석 비오  ☎ 213-258-8665 

 

  

 

            

 

 

 

    

 

             

     

             

강순복 강영미 권오상 김경자 김여순 김옥희 김원호 

김윤진 김재동 김재희 김정순 김정웅 김종렬 김태은 

김현정 남명자 박광자 박근행 박인식 박정희 박하진 

배태임 백필녀 송인선 신성주 신용섭 엄영희 유선식 

이계옥 이동군 이상청 이성구 이일길 이행자 정은아 

최성은 이상청      

교  무  금  $   4,590.00  

주일헌금  $   2,804.00  

감사헌금  $       50.00  

합      계  $   7,444.00  


